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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약산업이란 한의약과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으

로서, 한의약의 자원,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을 총칭하는 것이다.1) 구체적

으로 물적 재화인 한약재,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만

든 제품 및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한 의료용구, 지적 

재화인 한의 의료서비스, 한의약 정보서비스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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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orean Medicine (KM) industry that 
is practically feasible, ultimately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KM industry's development.
Methods: The draft of classification structure and catego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on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related to KM or industry. The experts who affiliated t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n KM 
industry were invited to conduct reviews for enhancing the draft’s practical validity and usability. The review process 
was iterated until consensus was achieved among the experts, ensuring the revised classification was comprehensive 
and robust.
Results: Three drafts were created in total, and the final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consisted of the ‘KM industry’ 
and the ‘KM-related industry’ (indirectly related or supportive of the KM industry). The ‘KM industry’ includes KM 
medicaments, KM med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and KM healthcare service. The ‘KM-related industry’ 
includes KM research, KM administration, KM education, and KM organization. Two key points emerged from the 
open feedback: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sectors within the KM industry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methods to link these new sectors with existing statistical data.
Conclusions: The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M industr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al resource for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industry practitioners in the relevant field, supporting their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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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후

방 연계산업이 포함된다.1) 한의약산업의 매출 규모

는 2021년 기준 10조 8,847억원으로 2019년의 10조 

3,630억원에 비해 5.0% 증가하였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매해 1.4%~8.3%씩 증가하는 등 고용 측면에

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 
우리나라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5년 마다 한의약산

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3,4)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1~2025)」에는 한의약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세부계획으로서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대, 첨

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마련, 한약재 품

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포함되었다.4) 이를 통해 정부는 

보건업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한의약산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투자 지원, 제도 개선, 연구개발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여 한의약산업의 매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

으로 늘릴 계획이다.5)

효과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

악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산업 통계와 

분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6,7) 그러나 신현규(2004)
의 연구8)에서 처음으로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분류가 

조사된 이래, 한의약산업의 분류에 관한 논의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2005년까지 공공기관의 발간

자료에서 한의약산업은 의약품산업 중 하나인 ‘한약

산업’으로 포함되었고, 이후 2006년부터는 ‘한의약

산업’으로서 의약품산업과 구분되었으나 여전히 보

건산업의 하위 요소로 포함되었다.1) 이후 서정교

(2009)의 연구9)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2009)의 보고서10)에서 한의약산업의 분류가 일부 

다루어졌으나, 그 비중이 전체 연구의 일부에 그쳐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현재 제도 수준에서 사용되는 한의약산업의 분류

체계는 크게 두 자료에 근거를 둔다. 하나는 한국한

의학연구원의 ‘한의약산업실태조사’로 2014년부터 

한의약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2) 이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는 

임명선 외(2012)의 연구11)에서 개발된 결과를 개정

하여 대분류를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중분류와 세세분류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라 정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한의약진

흥원의 ‘한의약산업통계집’으로 2019년부터 한의약 

산업 현황에 관한 통계자원들을 수집 및 통합하여 

발간되는 이차자료이다.12) 이 자료에서 사용되는 분

류는 보건산업의 분류1)와 유사한 형태로, 크게 한의

약산업과 한방응용산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재배·
조제제조·서비스와 인삼류·건강기능식품· 한방 화장

품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의약 분야의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상이한 한의약

산업 분류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정책적 논의의 효율

성이 저하되고, 고용통계와 같은 기초 자료 구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원외탕전 등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을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3)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

고 있지만, 한의약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이 한국표준

산업분류 내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그 영역

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초기 단계에서 큰 어려

움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

한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

지 않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통

계청의 ‘산업 특수분류’가 운용되고 있다. 산업 특수

분류란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발췌, 통합, 세분 등)한 것으로, 2024년 1월 

기준 총 22종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에 바이

오헬스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정립한 바 있다. 즉, 한

의약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을 특수분류의 일환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산업 분류를 통해 산출된 자료는 국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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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해당 산업을 신산업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활용되므로, 타당한 산업 분류의 개발 및 시의성 있

는 개정 작업은 해당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분류체계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의약산

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행된 정책을 효과적으

로 평가하며, 향후 한의약산업의 발전 방안을 체계적

으로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 조

사와 전문가 검토 및 합의를 개술하고, 둘째,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상술하며, 마

지막으로 고찰 및 결론에서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개정안이 실제 제도 내에서 구현되기 위한 실무 방

안 및 절차를 제안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한의

약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안을 도출한 것이다. 문헌 조

사를 통해 개정안의 초안(1차 개정안)을 작성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은 Figure 1에 요약되어 있다.

문헌 조사는 1차 개정안의 기본적인 구조, 기준, 

Fig. 1. Flow chart of the development for Korean Medicin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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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설정하고 이후 전문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종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존 분류체계와의 기준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원으로는 한의

약 관련 법령, 한의약산업 및 보건산업에 관한 보고

서와 학술연구가 포함되었다. 자료원의 수집은 2021
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원의 출판 시

기는 제한되지 않았는데, 이는 축적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가

능한 많은 문헌을 확보하고 분류체계의 변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전문가 검토와 합의는 개정안의 실무적 타당성 및 

활용성을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는 대

표적인 한의약산업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업

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되었다. 유관 기관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공표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산업통계집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발간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 설정

되었다. 연구진과 전문가는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모

여 각자의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하

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상충되는 의견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관련 내용

을 다시 조사한 후 다음 검토 일정에서 재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으며, 세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두 유사한 결론에 도

달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분류체계의 개정 과정

1. 1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1차 개정안의 분류 구조, 기준, 범주는 다음과 같

이 설정되었다. 
첫째, 분류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

류, 세세분류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의약산업 및 보

건산업에 관한 선행 사례들, 즉 보건산업백서1), 한의

약산업실태조사2), 한의약산업통계집12)의 분류 구조

를 조합한 것이다. 
둘째, 분류의 기준으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

류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체

계가 고용통계 등 한의약산업 관련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
국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산업활동 관련 통계자

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

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관련 통

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의무적으로 사

용하도록 규정한다.16)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

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

으로 준용된다.16) 
마지막으로, 분류의 범주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의약산업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었다.1,2,8-12,17) 이는 1차 

개정안의 경우 향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되고 필요한 항목은 보완 및 정교화될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1차 개정안은 한의약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반영한 초안으로 구성하기 위

함이었다. 
1차 개정안(부록 1)에 대한 검토에는 한국한의학

연구원 소속 전문가 2인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으며, 검토 의견은 분류체계

의 전체 수준과 세세분류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전체 

수준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서 포괄하는 한의

약산업의 범위를 법적 정의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파생산업을 포함할 것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제기되었다. 또한,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한

의약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분류체계 내에 하위 구

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세분류 수준에서

는 개별 세세분류의 제외, 포함, 재검토 여부에 대해 

논의되었다. 1차 개정안에 포함되었지만 한의약산업

과의 연관성이 낮은 ‘기타 발효주 제조업’, ‘정형 내

화 요업제품 제조업’ 등 다수의 세세분류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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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의견이 수집되었다. 
제외 또는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전문가 간 의

견이 다르거나 해당 업종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이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다

음 검토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기타 작

물 재배업’과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각각 약용

작물과 원외탕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의약산업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세세분류 내에서 한의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작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의 경우 해당 세세분류를 삭제하기

보다 이를 응용하여 한의약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세

세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 2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1차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중 전체 수준에서 

한의약산업의 범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

업 분류체계1,6를 고려하여 파생산업을 포함하며, 이

에 따라 한의약산업과의 연관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

위 구분이 설정되었다. 하위 구분은 보건산업 분류체

계의 구성6)―핵심 보건산업(전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산업, 의료기기 산업, 화장품산업, 
식품산업, 의료산업을 포함하며, 주로 의료법, 식품

위생법, 노인장기요양법, 약사법 등에서 핵심적으로 

규정한 산업을 포함), 부분 보건산업(부분적으로 보

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건 또는 복지 관련된 서비

스 산업 및 식의 약품 등의 안전 또는 임명 보호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 보건 지원산업(보건산업을 지

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보건 관련 공공기관, 보건관련 

서비스업 보건 단체 등을 포함함)을 참고하여 한의

약산업을 다시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연관 산업(한
의약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후방에서 지

원하는 산업)’으로 구성하였다. 한의약산업의 전체 

구성은 ‘한의약산업’은 한의약품 산업, 한의의료기기 

산업, 화장품 산업, 한의의료 산업으로, ‘한의약 연관 

산업’은 한약유래제품 산업, 한의약 지원 산업, 범주

명 미정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세세분류 수준의 의

견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16)와 국세청 

업종 분류 해설18)의 업종 설명을 근거로 연구진이 

제외 또는 포함을 결정하여 2차 개정안을 작성하였

다. 다만 해당 업종 설명과 제외 또는 포함 결정은 

다음 전문가 검토에서 공유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개정안(부록 2)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전문가 2인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1
차 개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 의견도 공유되었다. 전

체 수준에서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한의약산업의 범

위와 하위 구분은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한의약산

업 중 한의약품의 ‘기타 작물 재배업’은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분류로 구분하여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며, 
‘완제 의약품 제조업’은 생약과 천연물신약 등의 비

중을 고려하여 한의약산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해야 

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은 한약제제와 한약규격품 

등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에 포함된 한약업사와 ‘의약

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에 포함된 약국과 한약국 등

을 통합하여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 한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세세분류 이외에 한의약에 특화된 세세분류 

신설(가칭 ‘한의용 의료기기 용품 제조업’)이 제안되

었다. 한의 화장품과 그 세세분류인 ‘화장품 제조업’
은 한의약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마지막으

로 한의의료 중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은 삭제하고, ‘요양병원’은 개설자가 한의사인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며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모

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한의약 

연관 산업에서는 ‘한의약 지원 산업’만 포함하며 나

머지 ‘한약유래 제품 산업’ 전체와 ‘유사의료업’은 

제외하되 ‘공중보건의료업’는 다른 전문가들과 재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었다. ‘한의약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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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과 ‘보건 및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한의약에 특화되는 세세분류 신설

이 제안되었다. 

3. 3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2차 개정안에 포함된 범주 중 ‘한의 화장품’과 ‘한
약유래제품’ 전체와 세세분류 중 ‘유사의료업’이 삭

제되었고, ‘한의 의료’는 일반병원(요양병원, 한의사

가 개설자인 경우에 한함), 한방병원, 한의원, 공중보

건의료업으로 수정되었다. 신설 대상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 ‘한의용 의료기기 

및 용품 제조업’, ‘한의약 연구개발업’, 그리고 ‘한의

약 보건 및 복지 행정’이 있었다.
3차 개정안(부록 3)에 대한 검토는 1차 개정안 검

토에 참여했던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 전문가 1인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전문가 1인, 보건복지부 소

속 전문가 2인 순으로 수행되었다. 세세분류와 관련 

업종 정의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전체 수준에서 개정안은 내용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연관 

산업으로의 구분도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한
의약산업의 하위 구분에 1-2-3차를 지정한 것은 삭

제하도록 제안되었다. 
세세분류 수준에서는 ‘약용작물 재배업’의 신설은 

적절하며, ‘완제의약품 제조업’은 생약제제, 천연물

신약, 일부 한약제제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들의 비중은 현재 작지만 장기적 관점에는 포함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은 그 중 약용작물(한약재)이 차지하

는 비중과 다른 분류와의 형식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고, ‘한약 소매업’은 신설을 

유지하되 해당 범주에는 한약규격품, 한약업사, 한약

국과 함께 한약조제약국과 원외탕전을 포함하는 것

으로 가정하며, ‘한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이 역

시 현재의 비중은 작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끝으로, 한의약 연

관 산업 중 ‘한의약 연구개발업’과 ‘한의약 보건 및 

복지 행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4. 최종 개정안 도출  

3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을 삭제하고 ‘한약 소매업’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전체 전문가들에게 개

정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조회하였다. 추가적인 제외, 
포함, 재검토 사항이 없다고 확인되어 최종 개정안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부록 4). 최종 개

정안은 크게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연관 산업로 하위 

구분되며, 한의약산업은 다시 한의약품, 한의의료기

기, 한의의료로 구성되었다. 한의약품에는 농업, 어

업 및 임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한의의료기기

에는 제조업이, 한의의료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이 포함되었다. 한의약 연관 산업은 한의연구, 
한의행정, 한의교육, 한의조직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포함되었다. 신설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한약조제약국·한약국·한약업사·
원외탕전), 한의의료기기 제조업, 한의 연구개발업, 
한의 보건 및 복지 행정이 선정되었다.

한의약산업 관련 세세분류의 신설은 전문가 합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된 의견으로, 현행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면 세세분류 중 한의약산업이 일부 

포함되거나 유관한 한의약산업 업종들이 여러 세세

분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차 개정안의 

한의약품 중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약용작물과 관

련된 업종만을 추출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
매 및 소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에 포함될 수 있는 한약업사와 1차 개정안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에 포함되는 약국(한약

국), 그리고 한약규격품 제조에 관한 업종을 합하여 

별도의 세세분류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다만 기존 세세분류를 근거로 산출된 통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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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한의약산업 관련 신설 세세분류에 적용할 때, 
그 비중을 고려하여 값을 추출하거나 보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문헌 조사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한

의약산업의 분류체계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

에서 한의약산업에 관한 정책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검토와 합의를 통해 구체

화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활용성을 확보

하였다. 특히, 전문가 합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

된 세세분류의 신설은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련 

추진을 위한 실무 방안 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설정한다. 첫 번

째로, 한의약산업 분류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다. 기본 방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한 한

의약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한의약산업 수요 반영 및 현장성 제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활용성 제고, 미래지향적 분류 개선

으로 한다. 두 번째로,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한다. 전략은 기본 방향의 세부 내용에 

맞게 현장성, 활용성, 미래지향성으로 한다. 현장성

이란 한의약산업 관련 현장성 제고를 지향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위해 한의약산업 관련 학계, 산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다. 활용성이

란 한의약산업의 수요 및 활용도를 최대한 반영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

장 중심 분류 개정으로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고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

준 및 정책 수립 및 추진에의 활용성 제고하는 것이

다. 미래지향성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산업분류 개선을 궁극적 목

표로, 미래산업과 신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는 분류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상술된 방향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한의약산업 관련 

세세분류 신설을 설정한다. 
한의약산업의 일반적인 포괄 범위 및 여타 산업분

야와의 연계 및 등가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 개정안

에 따른 신설 대상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 ‘한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한의약 

연구개발업’, ‘한의약 보건 및 복지 행정’이다. 다만 

분류 개선의 시급성과 각 세세분류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약용작물 재배업’과 ‘한약 소매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부록 5). 첫째, ‘약용작물 재배업’
은 한의약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기타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타 사료작물, 기름추출

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과 분류상 구분이 되

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용작물 

재배업’을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여 ‘기타 작물 재

배업’을 ‘약용작물 재배업’과 ‘기타 작물 재배업’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한약은 의과에서 

처방되는 의약품과 구분되는 제품 및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의 분류

로 묶여 있어 한약소매업의 명확한 산업 및 인력현

황 파악에 제한적이므로, ‘한약소매업’을 별도의 세

세분류로 신설을 제안한다. 따라서 ‘한약소매업’을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여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

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4781)’ 내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통계청의 한국표

준산업분류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 의견 수렴, 각종 협의회 및 회의, 국가통

계위원회 심의 및 확정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간

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기본 계획 수립은 통계

청 주도로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추진 계획, 주요 추

진 일정, 소요 예산 등으로 구성된 개정 관련 기본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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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은 정부 기

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 계획 알림 이후부터 

진행된다. 전체 의견수렴 이후 초안과 잠정안을 대상

으로 단계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조정안 이후는 

쟁점 부문 대상으로 협의회로 대체한다. 각종 협의회 

및 회의는 주요 안건을 대상으로 업무협의회, 분류심

의회의 등을 통해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등을 토

대로 산업분류의 신설, 삭제, 통합 등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및 확

정은 최종 심의 및 확정된 결과를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의

약산업 분류 개정 절차 진행을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첫째, 한의약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

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안 및 관련 통계 작성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한국표준산업

분류 제12차 개정 시 (잠정 2031년, 제11차 개정 

2024년에서 7년 후) 한의약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

히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한다. 셋째, 의견수

렴 대상 등록기관 (약 1.5천 개)과 대국민 온라인 의

견수렴 시 한의약산업의 분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넷째, 경제분류자문위원회, 분

류개정심의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한의약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다만 위와 같이 세세분류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체계에 따른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의 시범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분류체계의 보완, 검증, 연속성 

있는 통계 생산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기틀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전문가 그룹이 한의약 관련 

기관의 소속 담당자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약 외 산업 또는 통계 관련 전문가 대상의 검토

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

여 추가적인 문헌 조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의약산업 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정책적 연구 사례

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을 위해

서는 관련 기관과 국가통계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 

실현을 위한 방안과 절차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필

요한 노력들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 개정안은 한의약산업의 

정책 입안자, 연구자, 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참

고 자료이자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한의약산업이 국가 신산업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한의약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의적절하게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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